
팬탄시장 3파전“악화일로"
럭키석유화학·현대석유화학 진출로 연말 위기설「표면화」

정부의 환경규제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팬탄시장이 럭키석유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시장진출이 잇

따라 가시화되면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특히 E P S발포용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용도다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자연증가율조차 정

체상태를 면치 못해 연말위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팬탄시장은 럭키석유화학이 6월 1만2 0 0 0톤규모로 신규진출한 이후 시장점

유를 위한 기존 생산기업과의 가격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3년기준 생산실적만 보더라도 유공 1만30 00톤, 제원산업 3 0 0 0톤 등 모두 1만60 00톤으로 수요 1만

4 0 0 0톤을 이미 넘고 있는데다 이번 럭키의 신규진출로 총생산능력이 무려 3만2 0 0 0톤에 이르는 등 가

뜩이나 수요정체로 어려운 팬탄시장이 더욱 위태로운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현대석유화학이 여천에 1만5 0 0 0톤규모로 시장진출을 가시화할 경우 국내 팬탄 생산능력은

총 4만7 0 0 0톤으로 수요에 비해 무려 3배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팬탄가격은 1 0월현재 톤당 4 2만원수준

으로 9 4년초 5 0만원에 비해 1 9 %이상

하락했으며, 수출 또한 특수선운반에

따른 수송비부담 가중으로 유공이 9 3

년기준 3 0 0여톤 수준에 그치는 등 수

출과 내수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장악

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따라 럭키석유화학은 월평균 3 0 0

톤생산에 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8 5 0

톤의 생산량 가운데 럭키공급량 2 5 0톤

을 제외한 60 0톤정도가 내수시장을 개척하지 못한 채 재고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현대석유화학도 이같은 시장악화를 감안, 신규진출 이후 럭키석유화학의 시장점유를 견제

하기 위해 울산단지 수요확보에 전력키로 하는 등 현대정유의 가솔린브랜딩용 사용 확대방안을 적

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팬탄시장은 원료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악화로 인한 가격하락이 지속될 경우에는

톤당 CIF 750달러 정도로 다소 낮게 형성돼 있는 국제시장으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운송비부담이 적은 중국 등 동남아지역에서 3파전 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93년 E P S발포용 팬탄 수요는 럭키 3 0 0 0톤, 미원유화 4 0 0 0톤, 신아화학 20 00톤, 효성B A S F

4 0 0 0톤, 제일모직 140 0톤, 동부화학 1 4 0 0톤 등 모두 1만58 00여톤으로 9 2년 1만6 1 0 0톤에 비해 오히려

3 0 0톤 정도 감소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정부의 E P S규제 방침에 따라 9 4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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